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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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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분석 및 고려사항

□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2주간 병상 확충 현황> (단위:개, %)

구분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전담병원

준중증(準重症)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증(重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12.31 14,227 7,091
(49.8%) 7,136 1,356 731 

(53.9%) 625 1,502 999 
(66.5%) 503 

12.17 12,894 9,451
(73.3%) 3,443 911 620

(68.1%) 291 1,299 1,064
(81.9%) 235

확충현황 1,333 -2,360 3,690 445 111 334 203 -65 268

○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간 일평균재원위중증환자 : 807명(12월2주) → 945명(12월3주) → 1,054명(12월4주)

□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

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0.2%(12월1주) → 1.1%(12월2주) → 1.8%(12월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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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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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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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접종불가자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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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

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

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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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4,702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

리를 실시해 나간다.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천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

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

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 (백신접종률 제고)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

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

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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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21.12.18.~’22.1.2.) 중이다.

○ 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 (12월1주) 18.1% → (12월2주) 31.4% → (12월3주)

54.8% → (12.31.) 75.8%

○ 12월 4주차(12.19.~12.25.)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

되기 시작하였다.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
지수
(R)

중증도(명)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12.19~12.25 6,101 25.5% 22.9% 0.98 1,554 1,054 532 79.3 85.5 68.8

12.12~12.18 6,866 30.5% 20.3% 1.15 2,092 945 434 81.5 86.5 72.6

12.5~12.11 6,068 33.5% 20.3% 1.23 2,035 807 401 79.1 84.9 68.5

   ※ 12.31.(금) 0시기준 병상현황

구분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전담병원

준중증(準重症)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증(重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12.31
(금) 

전국 14,227 7,091
(49.8%) 7,136 1,356 731 

(53.9%) 625 1,502 999 
(66.5%) 503 

수도권 7,072 3,509
(49.6%) 3,563 916 485 

(52.9%) 431 996 677 
(68.0%) 319 

비수도권 7,155 3,582
(50.1%) 3,573 440 246

(55.9%) 194 506 322
(63.6%) 184

○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하여,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

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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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상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의료대응체

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소상공인 지원방안 

□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
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
의하였다.

□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
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를 받은 업체이다.

○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된다.

- 소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
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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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
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 (예시)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하여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 방역지원금 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4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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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22년 1/4분기
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
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이다.

○ 위중증 환자는 다소 감소하여 1,05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08명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9.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 1주간(12.25.~12.31.)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3,971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853.0명이다. 전주(6,318.6명,

12.18.~12.24)에 비해 1,465.6명(23.2%)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으로 전주(4,604.9명, 12.18.~12.24.)에 비해 1,176.3명

(25.5%)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424.4명으로 전주(1,713.7명, 12.18.~12.24.)에

비해 289.3명(16.9%) 감소하였다.

<12.25.~12.31.>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4,853.0 3,428.6 301.7 238.6 224.4 541.7 99.3 18.7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9.4 13.2 5.4 4.7 4.4 6.9 6.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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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5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5%, 수도권 68.0%, 비수도권 63.6%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

은 503개(수도권 319병상, 비수도권 184병상)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어제(12.30)부터 70% 밑으로 가동률이 호전

되었으며, 70% 이하의 가동률은 의료체계 운영상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13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9%, 수도권 52.9%, 비수도권 55.9%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625개(수도권 431병상, 비수도권 194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2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 수도권 49.6%, 비수도권 50.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7,136개(수도권 3,563병상, 비수도권 3,573병상)이다.

○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 내외의 가동률로 개선되고 있어, 중등증환자에 대한

의료제공은 원활한 여유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병상 가동률 > (단위:개, %)

구분

중등증(中等症)병상
감염병전담병원

준중증(準重症)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증(重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사용
(가동률) 가용

12.31
(금) 

전국 14,227 7,091
(49.8%) 7,136 1,356 731 

(53.9%) 625 1,502 999 
(66.5%) 503 

수도권 7,072 3,509
(49.6%) 3,563 916 485 

(52.9%) 431 996 677 
(68.0%) 319 

비수도권 7,155 3,582
(50.1%) 3,573 440 246

(55.9%) 194 506 322
(63.6%) 184

12.24
(금)

전국 13,491 8,905 
(66.0%) 4,586 999 692 

(69.8%) 307 1,344 1,059
(78.8%) 285 

수도권 6,573 4,604
(70.0%) 1,969 602 467 

(77.6%) 135 844 712
(84.4%) 132 

비수도권 6,918 4,301
(82.2%) 2,617 397 225

(56.7%) 172 500 347
(69.4%) 153

확충현황 736 -1,814 2,550 357 39 318 158 -6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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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도별 가용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20,414 10,260 14,227 7,136 1,356 625 1,502 503

수도권 14,078 6,903 7,072 3,563 916 431 996 319

　

중수본 3,119 1,525 　 　 　 　 　 　

서울 6,490 3,360 3,224 1,542 234 94 406 117

경기 2,987 1,294 2,828 1,490 593 313 498 185

인천 1,482 724 1,020 531 89 24 92 17

비수도권 6,336 3,357 7,155 3,573 440 194 506 184

　

중수본 643 325 - - - - - -

강원 499 214 495 243 32 25 42 18

충청권 948 600 1,648 818 117 37 109 27

호남권 696 220 1716 1007 90 46 109 68

경북권 1,160 715 1,570 792 56 18 99 29

경남권 2,090 1,036 1,456 517 136 63 135 30

제주 300 247 270 196 9 5 12 12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159명으로, 수도권 2,459명(수도권 배정의 70.5%), 비수도권 700명

(비수도권배정의 50.0%)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59 2,459 1,156 1,143 160 700 149 65 17 39 20 15 37 20 62 31 25 45 167 8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 (단위 : 명)

시도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신규 현원

합계 4,595 4,054 3,493 2,824 2,884 3,316 3,159 26,695
수도권 3,601 3,329 2,664 2,182 2,162 2,537 2,459 19,950

비수도권 994 725 829 642 722 779 700 6,745

□ 병상 여력이 회복되면서 입원 대기자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12월 31일(금) 0시 기준, 입원 대기자는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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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금)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7,91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3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2.31. 0시)

총 2,684만 6,90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0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4만 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2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만 9,57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305명 감소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 답변

< 별첨 >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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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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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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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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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해제 

붙임 2붙임 2  주요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

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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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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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등과같이친목형성을목적으로하는모든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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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미접종자 4인까지 포함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
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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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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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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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

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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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1.3～’22.1.16)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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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4명을 초과

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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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

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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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주관하는스포츠대회도방송을위한목적이성립되어야행사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

행사 외 불승인 (’21.12.18~’22.1.16)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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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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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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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미접종자**는

불허)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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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21.12.18~’22.1.16)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출입 시 출입
자명부 작성 의무 및 ’22.1.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나, 방역패스는 ’22.1.16일까지
계도기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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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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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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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1.12.18~’22.1.16)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위 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은 수 있고, 그 외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및 운영중단(위반 횟수 누적시 가중처분),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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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단, 실내체육시설에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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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

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22.1.16일까지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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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
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6.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을 21시까지로 제한(’22.1.3~’22.1.16)



- 39 -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나요?

○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1.12.18~’22.1.16)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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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

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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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고척

스카이돔은 취식 허용 미적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및 완치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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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1.12.18~’22.1.1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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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

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44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통학형으로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의경우에는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45 -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21시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됨 (’21.12.18~’22.1.16)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해당시설 내에서는 가능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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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등불가피한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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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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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

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
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
자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 49 -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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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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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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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등비말발생행위자제등취약계층대상돌봄활동에대한추가수칙준수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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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설치

(빨간색실선

–가림막)


